BR6151

국적과 민족 혈통


18-01-20

쿠바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24 명과 캐나다 대사관 직원 8 명이 원인 미상의 병에 걸려 미국은 발병한 직원 전원을 미국으로 귀환 조치했고 이 발병이 쿠바의 고주파 음파 공격이라고 단정하여 워싱턴 주재 쿠바 대사관 직원의 상당수를 추방 조치했습니다. 이 질병은 대사관 직원의 가정에서 이명증과, 구토증, 어지럼증, 투통, 및 두뇌 손상 등 심각한 질병이라고 보고 쿠바 정부에 비난의 화살을 던졌습니다.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질병은 쿠바의 질병공격이 원인이라고 쿠바를 비난했지만 쿠바 정부는 자기들의 소행이 절대로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 제프 플레이크 의원도 쿠바의 소행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질병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그 질병이 바이러스에 인한 질병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미국 대사관 직원이 이런 질병에 걸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병공격이 러시아의 소행일 것이라는 추축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질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비난과 부인만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8 명의 대사관 직원이 같은 질병에 걸렸는데도 캐나다는 정식으로 쿠바정부에 항의하거나 직원을 철수시킬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미국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쿠바이민 가정출신인 마크 루비오 (Mark  Rubio) 상원의원입니다. 그는 쿠바이민 가정 출신이지만 쿠바정부는 자신들의 소행이 아닐 지라도 누구의 소행인지를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상원의 청문회나 국장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청문회가 소집되면 각종 의혹은 표면에 나타나겠지만 결정적인 질병원인이 밝혀질 가능성은 희박할 것입니다. 이런 고주파 음파 발생 장치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민간 단체에서 그런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루비오 상원의원은 주장합니다. 

우리의 주목을 끈 사실은 루비오 상원의원은 쿠바 이민 가정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쿠바가 연관되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온 정치인이라는 점입니다. 즉 자기의 혈원보다 자기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유익이 더 중요하다는 신념을 잘 나타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도 자기의 혈원인 일본의 위신이나 체면보다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정의를 믿는 신념으로 일본의 사과와 응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온 용감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우리 이민 사회에서도 민족의 혈원보다 공의를 받드는 문화인의 자세를 갖춰야 하겠습니다.  끝 

